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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행복도시락 40개로 확대

SK그룹은 정부와 손잡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만들기 시작한 <행복도시락 지원센터>가 최근 안산

점 오픈으로 모두 21곳으로 늘었다고 3월16일 발표했다.

2006년 2월 서울 중구 신당점을 시발로 1년여만에 서울, 성남, 안산, 진해, 부산, 태백, 순천 등 전국 각지에 

20개 센터가 추가된 것이다.

행복도시락 지원사업은 건물 임대 등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어려운 이웃 가운데 조리사와 조리원을 채용해 

도시락을 만들도록 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등이 도시락을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에게 배달토록 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고 있다.

SK가 정부당국 등과 함께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향후에는 정부지원 없이 별도 사업체로 자립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SK는 전국 각지의 21개 센터를 통해 하루 평균 4500여명의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이 끼니를 해결하고 있으

며, 450여명이 일자리를 얻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연말까지 40여곳으로 늘려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의 무료급식 제공과 700여명의 일자리 확보를 추

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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